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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areer maturity, resilience, and grit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Korea’s exam-driven context, students often enter higher education without sufficient 
career exploration, leading to disengagement, maladjustment, or dropout. Career maturity, particularly its 
sub-factors of participation and decisiveness, is a key developmental task in early adulthood. Resilience and 
grit, identified as essential non-cognitive competencies for adapting to change, may strengthen this process. 
Unlike prior research that examined these variables independently,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career 
maturity influences grit through resilience. B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resilience, the study 
highlights how psychological resources contribute to long-term persist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theoretical insights into the interaction between cognitive and 
non-cognitive factors, as well 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signing career education programs that 
encourage students to set realistic goals, sustain motivation, and remain committed to their chosen paths 
despit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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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 학업에 

흥미를 잃어 전과를 선택하거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Eo, 2011; 
Kim, 2011; Kim, 2012; Lim et al., 2011; Park, 
2000). 또한 불확실한 취업 환경으로 인해 대학생

들은 취업 준비와 더불어 진로, 학업, 품행, 대인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성을 탐색하고 적

응하는 등 변화와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하여 꾸준

한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통하여 여러 역경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요인들이 중요

하게 인식되고 있다(Cha, 2016; Cho, 2010; Jeong, 
2023; Kim, 2005; Kim and Lee, 2015;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6;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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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Park, 2021; Yoo, 2013).
National Research Council(2012)은 21세기 핵심

역량 중에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인지적, 개인 내적 

역량으로 그릿을 꼽았다. 
그릿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닌 선천적 능력보다

는 후천적으로 습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Jeung et al.(2018)의 연구에서도 성

취를 위해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성공한 사람은 그

릿이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그릿의 영향력은 개인이 목표를 일관적으로 유지

하며 오랜 기간 노력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 목표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루는 데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그릿은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뜻하며, “지속적인 관

심 및 노력을 통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열정”을 의미한다(Duckworth et al., 2007). 
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역경과 고

난 등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노력

으로 목표에 도달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그릿

이 저절로 형성되는 특성은 아니며, 개인이 장기

적 목표를 꾸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릿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과 구체적 행동 기반

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릿의 

핵심 전단계 요인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 행

동적 기반을 제공하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참여성·결정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회복탄력성은 Werner and Smith(1982)가 이론화

한 개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도 행동적, 정

서적인 문제없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

는 능력으로 정의된다(Block and Block, 1980). 
Sin(2009)은 회복탄력성을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

하는 능력’이라 정의한다(Anthony, 1987; Garmezy, 
1996; Luther et al., 2000; Olsson et al., 2003; 
Werner and Smith, 1993). 이처럼 학생들이 실패

를 견디고, 장기 목표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이 필수적이다. 좌절에도 쉽

게 포기하지 않는 그릿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회

복탄력성이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에 

따라 행동적 참여와 의사결정 역량이 회복탄력성

과 연결될 수 있다는 실증근거가 축적되고 있다. 
진로성숙도는 일반적으로 참여성, 결정성, 독립

성, 목적성, 준비성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Crites, 1978).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대학교(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정함에 따라, 진로 발달 과정에서 

실제 진로 선택과 준비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는 하위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참여성과 결정

성은 대학 시기 이후 진로 탐색, 선택, 실행 과정

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동적·인지적 요인으로 작

용하며, 개인의 심리적 자원 형성과 밀접하게 연

관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

어 왔다. 반면 독립성, 목적성, 준비성은 중·고등

학생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거나, 
참여성과 결정성의 결과적 특성으로 중복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 관련 

행동의 출발점이 되는 참여성과, 진로 방향의 안

정성을 반영하는 결정성을 중심으로 회복탄력성

과 그릿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참여성은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능동적인 참여

의 정도를 나타내며, Cho(2017)은 참여행동이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학생들의 동아리·비교과 활동 참여가 

진로 회복탄력성(career resilience)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Ikeda et al., 2018)는 참여성이 

단순한 활동량이 아니라 ‘목표지향적 행동’이며 

심리적 적응자원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결정성은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 방향의 

확고성, 일관성, 안정성을 의미하고. 자신이 원하

는 직업 및 진로가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졌는지

를 측정한다. Oh(2020)는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

에 따라 개인의 목표나 행위를 결정할 기회를 주

는 것이 그들의 내재동기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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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고 목표를 정한 후 지속 가능한 능력을 

더 높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회복탄력성이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다는 종단 연구(Alkal et al., 2025)는 결정성이 높

은 학생일수록 심리적 회복자원이 강화될 수 있

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진로 발달 과정에서 얼마

나 적극적으로 진로 활동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진로 방향을 얼마나 명확하게 결정했는지

는 진로 준비 행동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Abdul Rahim et 
al., 2021). 해당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며, 진로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참여’와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진로 

관련 행동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특히 참여

성과 결정성은 진로 탐색과 선택 과정에서의 행

동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Song and Lee(2022)는 회복탄력성이 그릿을 매개

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

며, 회복탄력성과 그릿을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주요 비인지적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Min and 
Kim(2018)과 Ryu and Lee(2023), Seo and 
Ryu(2023)의 연구 역시 그릿이 회복탄력성과 진

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

시함으로써, 장기적 노력 지속성과 심리적 회복 

능력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회복

탄력성과 그릿이 진로성숙도 또는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진로

성숙도의 하위 요인인 참여성과 결정성이 어떠한 

구조를 통해 회복탄력성과 그릿으로 연결되는지

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진

로성숙도의 참여성과 결정성이 회복탄력성을 매

개로 그릿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로성숙도의 하위 요인인 참여성과 

결정성이 어떻게 심리적 자원인 회복탄력성을 통

해 장기적 성취 태도인 그릿과 연결되는지를 확

인하고, 대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에 실

질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진로성숙도의 참여성과 결정성은 회복탄

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회복탄력성은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가?
셋째, 참여성 및 결정성과 그릿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의 참여성과 결정성이 그

릿에 미치는 영향을 회복탄력성을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인

과적 관계와 간접효과까지 동시에 분석할 수 있

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며, 해당 연구 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참여성 및 결정

성, 회복탄력성, 그릿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설문지를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

을 구성하고 있는 잠재변수는 총 네 개의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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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성숙도의 참여성 및 결정성, 회복탄력성, 그

릿이다. 각 잠재변수의 측정 변수로 참여성 및 

결정성, 회복탄력성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

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 중 충동통제력, 
감정통제력, 원인분석력을 선택하였다. 기존 연구

에 따르면 충동 및 감정 통제와 원인에 대한 합

리적 분석 능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목표 지

향적 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 심리 기제로 작

용하며, 그릿과 같은 지속적 노력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ugade and 
Fredrickson, 2004; Block and Kremen, 1996). 반면 

감사하기, 관계성, 생활만족도 등은 정서적 결과 

또는 사회적 적응 수준을 반영하는 성격이 강해, 
본 연구의 구조적 모형에서는 핵심 매개 기제로

서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하

였다. 그릿은 노력의 꾸준함, 관심의 일관성을 측

정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설문 문항의 응답은 공

통적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는 ‘1
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

다)’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Cronbach's  
α

Career 
Maturity

Participation
.723

Decision-Making

Resilience

Causal Analysis

.885

Emotion Regulation
Impulse Control

Gratitude
Life Satisfaction

Optimism
Relatedness

Communication Skills
Empathy

Grit
Perseverance of Effort

.814
Cosistency of Interest

<Table 1> Item and Reliability by Variable

가.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Crites(1978)가 개

발하였던 Career Maturity Inventory(CMI)의 태도척

도(AttitudeScale) 및 능력척도(Competency Scale)를 

Kim(1989)이 번안하였다. 척도 중 Kim(1997)이 

태도척도 일부분을 수정하였고, 해당 척도를 사

용한 Cho(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

는 참여성, 결정성, 독립성, 성향성의 4개 하위요

인으로 구성된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에 따라, 구조모형 분석에서

는 참여성과 결정성만을 포함하였으며, 독립성과 

성향성은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에 한하여 분석하

였다. 한편 신뢰도 분석을 위한 Cronbach's alpha
를 확인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723로 나와 신뢰

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Sin et al.(2009)
이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던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9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분석을 위한 Cronbach's alpha를 

확인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885로 나와 신뢰도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그릿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Duckworth et al.(2007)
이 개발했던 측정 도구 Original Grit Scale(Grit-O)
를 이용하여 Lee and Son(2013)가 한국의 상황에 

맞게 번안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

다. 총 2개 요인과 요인별로 각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분석을 위한 Cronbach's 
alpha를 확인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814로 나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분석 자료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진로성숙도, 회복탄

력성, 그릿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

여 대학교(원) 재적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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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학생 다

수에게 구글 설문지를 배포한 후, 해당 학생이 

동료 학생들에게 설문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이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총 225부의 응

답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

은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의 부합도, 구조모형의 검증을 통하여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고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한 통

계적 유의성 검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

다. 자료분석의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

의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측정 도구는 내용타당도 검

증을 통해 신뢰도는 문항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연

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경로 인과성, 효과분석을 

위해 AMOS 26.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

석(Structurale unation model: SEM)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SRMR, RMSEA, TLI, 
CFI 지표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Ⅲ. 연구 결과

1. 구조 관계 분석 결과

가.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모형 분석 결과, 모든 잠재변수

의 개념신뢰도(CR)는 최소 0.728 이상(참여성 

0.729)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 및 

신뢰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잠재

변수 중 '참여성'의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0.473으로 일반적인 수렴 타당도 기준인 0.5에 다

Index N P
(%) Index N P

(%)
Gen
der

Male 44 19.6

Enro
llme
nt 

Statu
s

Enrolled in 
Undergradua
te Program

118 52.4Female 181 80.4

Acad
emic 
Year

1st 
Year

Underg
raduate 21 16.8

On Leave 
from 

Undergradua
te Program

7 3.1
Gra

duate 7 35

2nd 
Year

Underg
raduate 28 22.4

Undergradua
te Graduate 68 30.2Grad

uate 7 35

3rd 
Year

Underg
raduate 43 34.4 Enrolled in 

Graduate 
Program

19 8.4
Grad
uate 6 30

On Leave 
from 

Graduate 
Program

1 0.4

4th 
Year

Underg
raduate 33 26.4

Graduate 
Program 
Graduate

12 5.3Grad
uate 0 0

Index N P
(%)

Major

Engineering 61 27.1
Education 20 8.9

Agriculture 2 .9
Social Sciences 23 10.2
Business and 

Economics 42 18.7

Arts and Physical 
Education 15 6.7

Medicine, 
Pharmacy, and 
Health Sciences

10 4.4

Humanities 30 13.3
Natural Sciences 22 9.8

University 
(graduate) 
location

Gangwondo 1 .4
Gyeonggido 8 3.6

Gyeongsangnamdo 10 4.4
Gyeongsangbukdo 1 .4

Daegu 6 2.7
Daejeon 3 1.3
Busan 173 76.9
Seoul 11 4.9

Incheon 4 1.8

Jeollanamdo 1 .4

Jeollabukdo 2 .9
Chungcheongnamdo 3 1.3

Chungcheongbukdo 2 .9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25)

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구성 개념의 개념타당도(C.R.)는 0.7을 상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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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측정 항목들이 이론적 개념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 
Fornell and Larcker(1981)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

라, 개념신뢰도(C.R.)가 0.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

출(AVE)가 0.5에 근접한 수준일 경우 수렴 타당

성(Convergent Validity)을 허용할 수 있다는 해석

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성' 변

수의 AVE 값이 기준에 미달하지만, 다른 잠재변

수들이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고, 측정 도구

의 신뢰도가 0.7이상으로 확보된 점을 고려하여 

설정된 측정 모형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적합

하다고 판단하며, 후속 구조 모형 분석을 진행하

였다. 이에 따른 타당도 검증에 대한 내용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Path and 
Content Estimates AVE   C.R.

P .844 - 1.000 .473 .729
DM 1.000 – 1.275 .636 .874
R 1.199 – 1.821 .999 .999
G 1.000 – 1.325 .823 .901

P:Participation
DM:Decision-Making
R:Resilience
G:Grit

<Table 3> Validation of latent variables

나.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본 연구의 가설 

검증 및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먼

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χ2 통계값은 48.406(df=48, p=.456)으로 

나타나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외에도 SRMR=.0420, RMSEA=.006, 
TLI=.999, CFI=.999로 모두 권장기준(SRMR<.08, 
RMSEA<.08, TLI&CFI>.90)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구조모형은 통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

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Fit 
index χ2 df SRMR RMSEA TLI CFI

Result 48.406 48 .0420 .006 .999 .999

<Table 4> Goodness of fit the structural model

2. 연구문제1, 2 검증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를 검증하였다. <Table 5>
에 제시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결정성은 회복

탄력성과 그릿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참여성은 회복탄력성과 그릿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회복탄력성은 그릿에 매우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쳐, 그릿 형성의 핵심 설명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로성숙도의 하위 

요인 중 결정성이 회복탄력성을 통해 그릿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가 유의함을 시사한다.
먼저, 참여성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β=.164, p>.05). 이는 단순히 진로 관

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회복탄력

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 참여성은 그릿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성에서 그릿으로

의 경로(β=-.093, p<.05)는 이는 진로활동 참여가 

많더라도 반드시 장기적 목표추구나 끈기로 이어

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결정성은 회복탄력성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330, p<.01). 
이는 진로방향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목표의식이 

높을수록 변화나 실패와 같은 도전 상황에 적응하

고 회복하는 능력이 향상됨을 보여준다. 또한 그

릿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β=.331, 
p<.001). 이것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판단과 확신

을 가진 개인일수록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즉, 진로결정성이 

그릿의 핵심적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은 그릿에 강한 정(+)적 영

향을 미쳤다(β=.864, p<.001). 이에 따른 모형의 

검증 결과는 [Fig.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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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또한 C.R.은 Critical Ratio로, 추정된 비표준화 

회귀계수(B)를 표준오차(S.E.)로 나눈 값으로 정

의되며, 해당 경로계수가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다른지를 검증하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C.R.
의 절대값이 1.96 이상이면 유의수준 .05에서, 
2.58 이상이면 .01에서, 3.29 이상이면 .001에서 

유의한 효과로 판단한다. 

Path and 
Content  B  β  S.E.  C.R.

P→R .097 .164 .075 1.285

DM→R .188** .330 .067 2.800

P→G -..058 -.093 .066 -.881

DM→G .238*** .391 .065 3.675

R→G .923*** .864 .155 5.961

**p < .01, ***p < .001

<Table 5>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Through 
Structural Model

3. 연구문제 3 검증결과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Path and 
Content IN S.E.

95% CI
p

lower upper

P→R→G .089 .094 -.049 .358 .379

DM→R→G .173** .062 .048 .292 .003

*p < .05, **p < .01,

<Table 6> Individual Mediation Effect Analysis 
Result

첫째,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진로성숙도 참여성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한 그릿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IN=.089, SE=.094, p=.379). 
둘째, 진로성숙도 결정성이 회복탄력성을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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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릿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IN=.173, SE=.062, p=.003) 이 결과는 결정성

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그릿을 증진시키는 

간접 효과가 유의하게 있음을 의미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인 참

여성과 결정성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그릿에 미

치는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진로발달 과

정에서 인지적 요인과 비인지적 요인 간의 상호

작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은 회

복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참여

성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

다. 이는 진로 방향에 대한 명확한 확신, 자기이

해의 수준, 진로 목표의 내면화가 심리적 회복자

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 

및 심리적 적응자원을 강화한다는 Abdul Rahim 
et al.(2021)의 연구와,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핵심 기반임을 보고한 

Alkal et al.(2025)의 종단 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결정성은 회복탄력

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전제 조건으로 해석

된다. 반면, 참여성이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단순한 활동 참여가 심리

적 회복력의 향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의 주장과 일치한다. keda et al.(2018)은 학생의 

활동 참여가 진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활동의 양이 아니라 목표지향

성, 주도성,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 달라진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성이 비유의성을 보

인 것은, 진로 활동의 양적 증가가 특정 상황에

서 방향성 혼란이나 활동 피로를 초래할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회복탄력성은 그릿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장기적 목표를 향한 지속적 노력과 인내를 가능

하게 하는 핵심 심리적 자원임을 제시한 

Duckworth et al.(2007)과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즉, 불확실성‧실패‧
경쟁과 같은 도전적 상황 속에서 이를 성장의 기

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장기 목표지향성과 

끈기의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

력성은 그릿 형성의 중요한 선행 요인임을 재확

인하였다.
셋째, 간접효과 분석 결과, 결정성은 회복탄력

성을 매개로 그릿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인 반

면, 참여성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에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방향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확신이 심리적 회복 자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노력 지속성인 그릿

으로 이어지는 핵심 경로임을 의미한다. 반면 참

여성이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는 단순한 활동 과

부하의 문제를 넘어, 참여 활동의 질적 수준, 개

인의 자발성 여부, 그리고 해당 활동이 개인의 

진로 맥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

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적 요구나 

이력 관리 목적의 참여는 심리적 자원 축적보다

는 피로와 부담을 증가시켜 그릿 형성으로 연결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의 진로발달이 경험의 양적 축적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의미 있는 선택과 그 선택을 지탱하는 

심리적 자원의 강화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회복

탄력성은 진로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실

패를 지속 가능한 노력으로 전환하는 핵심 요인

으로 작용하며, 인지적 차원의 진로성숙도와 결

합될 때 그릿이라는 장기적 성취 특성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이에, 대학 진로교육은 단발성 참여형 프로그

램에서 벗어나, 개인별 진로 목표 설정을 출발점

으로 한 단계적·연속적 설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

다. 한편, 종단적 연구를 통한 엄밀한 인과관계 

파악, 표집의 지역성, 엄밀한 수렴타당도 확보 등

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의 참여성 및 결정성, 회복탄력성과 그릿의 구조적 관계 분석 : 대학교(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 203 -

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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